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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영재교육에 대

한 핵심의제 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

근 20년간(1998～2017년) 보도된 과학영재교육 관련 뉴스 기사 총 628건을 수집한 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언론에서 설정한 핵심 의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핵심의제는 크게 1) 영재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2) 과학영재들의 의대 진학

문제, 3) 과학영재교육의 확대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 4)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

성 필요성, 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관련 이슈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의 영재교육 관련 종합계획이 주로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왔
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뉴스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과학영재교육 관련

뉴스 기사가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과학영재교육, 뉴스 기사, 의제설정,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2002년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영재

학급,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와 같은 영재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

과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혜 비율이 초기인 2003년 0.25%(19,97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1.91%(109,266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

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한 정책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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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이정규, 성은현, 이신동, 2015).

이처럼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영재교육

은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강병직, 2016). 즉,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로 인

해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 측면이라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영재교육이 사교육

을 조장함으로써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진 자의 자녀들을 위한 소수

의 엘리트 교육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최호성, 2016).

우리나라처럼 상당수의 교육 정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영

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

를 수 있다(김호경, 권기석, 장덕희, 2016).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

경의 변화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은 합리성을 획득하여 강력한 추진 동력

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호경 외, 2016; 이미나, 홍주현, 2015). 특히,

영재교육과 같은 인재 양성 정책은 교육적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

중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들의 눈높

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충

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재교육 관련 정책들은 주로 정부 관계자나 몇몇 전

문가들에 의해 수립되기 때문에 실제 대중들이 관련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는 일반적인 식견을 가진 대중들이 영재교육 관련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라 할 수 있다(이경민, 이진

희, 2018; 차민경, 권상희, 2015).

이처럼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는 대중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파악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972년 맥콤스와 쇼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의제

설정 이론(agenda-setting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보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뉴스가 구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미디

어가 뉴스를 통해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거나 재

구성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Entman, 1991; Hester ＆ Gibson, 2003; McCombs ＆ Gha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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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McCombs ＆ Shaw, 1972). 의제 설정이론은 주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연구

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지만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Gamson ＆ Lasch, 1981).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에서 언론이 영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중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주도로 영재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재교육 관련 언론보도가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언론에서 보도된 ‘과학영재교육’ 관련 뉴스 기사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보도 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수행

된 바 있다(박경진 외, 2017). 이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언론동향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뉴스 기사 내용을 정해진 분석틀을 설정한 후 과학영재교육

을 매우(또는 다소) 지지하는지 혹은 비판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토

대로 분석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결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이경민,

이진희, 2018).

또한, 국가 주도로 영재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

서 5년 단위로 영재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 종합계획 실행 주기에 따라 추진하는 핵심 목표에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뉴스 프레이밍

(framing) 하느냐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찬성, 반대 혹은 중립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박성희, 2009; Fiss ＆ Hirsch, 2005).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

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핵심 의제 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박경진 외, 2017).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박경진 외, 2017)에 대한 후속 연구의 성격을

띠고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재교육 관

련 핵심 의제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

존 언론의 의제설정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특정 이슈에 대한 주요 단어 및 빈도수만

을 측정했던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스 기사에 등장한 핵심 단어 간의

관계와 전체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텍스트 네

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이준기 외, 2018; 차민경, 권상희,

2015). 여기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연구방법인 사회네트워크 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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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뉴스 기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선별하고 키워드 간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연결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뉴스 기사의 논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신세인, 이준기,

하민수, 2015; 심준섭, 2011; 최영출, 최외출, 김학실, 2011; Wasserman ＆ Faust,

199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영재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

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실행 주기에 따라 과학영재교육 관련 언론보도에서 자주 출현한

단어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재교육 실행 주기에 따라 과학영재교육 관련 언론의 의제 설정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과학영재교육 관련 핵심 의제설정이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영재

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된 2002년을 전후하여 1998년 ～ 2017년까지 지난 20년 동

안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색 포털 엔진의

‘뉴스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과학영재교육’으로 입력한 뒤 검색 기간을

1998. 01. 01 ～ 2017. 12. 31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검색 키워드를 ‘과

학영재교육’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언론보도 동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즉, 학부모의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 관

련된 이슈나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언론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 특

히 영재교육과 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선이 혼재된 상황에서 언론 동향을 면밀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여 언론보도를 분석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검색 포털 엔진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유형을 주요 일간지 13개(경향, 국민, 내일, 동아, 매일, 문화, 서울, 세계, 아시

아투데이,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와 방송통신 매체(KBS, MBC, SBS, YTN,

JTBC, MBN, 채널 A, TV 조선 등)로 한정하였다. 또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뉴스

기사 중 단순 정보 제공, 사교육 업체에서 제공한 기사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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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그

리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 다른 언론사에서 반복적으로 보도한 경우 ‘관련 뉴스’로 링

크된 것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학영재교

육 관련 의제 설정 분석을 위해 선정된 뉴스 기사의 수는 총 628개였으며, 이를 기간

에 따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98～`02년 118개(19.0%), `03～`07년 99개(15.8%),

`08～`12년 166개(26.4%), `13～`17년 245개(39.0%)로 나타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뉴스

기사의 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5년 단위 주기별 과학영재교육 관련 뉴스 기사 수

구 분 `98～`02년 `03～`07년 `08～`12년 `13～`17년 합계

기사 수
(비율)

118
(18.8%)

99
(15.8%)

166
(26.4%)

245
(39.0%)

628
(100.0%)

2. 분석 절차

이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과학영재

교육 관련 의제 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대

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추출한 데이터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가미되는 내용 분석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연구방법이 가지는

장점 때문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호경 외, 2016; 이

미나, 홍주현, 2015; 차민경, 권상희, 2015).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과학영재교육 종합계획 실행 주기에 따라 설정된 핵심 의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뉴스 기사를 5년 단위로 구분한 후 뉴

스 기사에 등장한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된 단어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뉴스 검색 과정에서 사용된 ‘과학’, ‘영재’, ‘과학영재’, ‘과학영재교육’과 같은 키워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뉴스 기사에서 자주 출현한 핵심 의제를 분석하기 위해 출

현빈도가 높은 상위 10% 단어만을 실제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영재교육 관련 의제설정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주기별 네트워크를 도식화하였으며, 각 단어에 대한 다양한 분석지

표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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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NetMiner 4.3.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주기별로 추출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에 해당되는 하위집단 분석(sub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하위집단 분석이란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단어)들을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몇 개의 노드 집합으로 구분하고, 이들로 구성되는 하위 네트워크 또는 하위

집단들을 구분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이수상, 2012). 이때 영재교육 실행 주기에 따라

구분된 하위집단의 수는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노드들 간의 응집 정도를 기반으로 최

적값(best-cut)을 보인 하위집단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후 하위집단에

포함된 단어들이 뉴스 기사의 원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

로 교차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각 하위집단이 다루고 있는 핵심 의제는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어의 빈도, 위

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의 분석지표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빈도는 전체 뉴스 기사

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횟수를 의미하며,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은 관련 이슈를 전

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가 과학영재교육을 어

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남인용, 박한우,

2007),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각 단어가 어느 정

도나 중심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핵심

단어를 찾는데 주로 사용된다(이수상, 2012; Bonicich, 1987). 또한,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다리

(bridge) 또는 중재자(broker)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매

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전체 네트워크 사이의 정보 흐름과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용학, 2007).

Ⅲ. 연구 결과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영재교육 중장기 기본방향을 결

정하는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각 정부의 국정 기

조와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그리고 당시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8～`22)이 수립․운영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부는 [그

림 1]과 같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즉, `03년～`07년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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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로 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 극대화를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비전으

로 설정하였으며, 제2차 계획인 `08～`12년은 ‘발전기’로 하여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3～`17년은 ‘도약기’로서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비전으로 각각 설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98～`02년을 영재교육의 ‘태동기’

로 설정한 후 실행 주기에 따라 각각 영재교육 태동기(`98～`02년), 도입기(`03～`07

년), 발전기(`08～`12년), 도약기(`13～`17년)로 구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언론의

의제 설정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1. 영재교육 태동기(`98～`02년)의 과학영재교육 의제 설정

의제설정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가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은 뉴스 기사에 사용

된 주요 키워드와 그 빈도 등에 따라 독자들이 세상을 읽는 방법에 영향을 받게 된

다고 알려져 있다(Goffman, 1974; McCombs ＆ Shaw, 1972). 이런 측면에서 <표 2>

는 영재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

요했던 영재교육 태동기(`98～`02년)에 보도된 과학영재교육 관련 뉴스 기사에서 자

주 출현한 단어와 빈도수, 분석지표를 출현 빈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98～`02년에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대학교(242회),

과학고(237회), 국가(197회), 기술(181회), 수학(177회), 영재학교(177회), 연구(160회),

선발(155회), 분야(153회), 고등학교(138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

가 법․제도적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세 중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출현빈도가 높은 과학고(0.501), 영재학

교(0.395), 대학교(0.370)와 같은 단어 이외에도 출현빈도가 낮은 진학(0.367), 부산

(0.268), 의대(0.237), 운영(0.206), 전국(0.147), 입시(0.147), 선발(0.133)과 같은 단어들

의 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은 대학교(0.235), 수학(0.098), 과학고

(0.069), 문제(0.063), 분야(0.059), 연구(0.0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심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뉴스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산과학고가 최

제1차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도입기(`03～`07)
→

제2차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발전기 (`08～`12)
→

제3차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도약기 (`13～`17)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 극대화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

〔그림 1〕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비전(이희현 외, 201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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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과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많은 내용을 언급

하진 않았지만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향후 학생들의 대

학 입시나 진학에 미칠 영향, 영재교육 선발 과정,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높은 의대

진학률 등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 함께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 단어 빈도 비율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하위그룹

1 대학교 242 5.1% 0.370 0.235 G1
2 과학고 237 5.0% 0.501 0.069 G2
3 국가 197 4.2% 0.015 0.006 G4
4 기술 181 3.8% 0.019 0.042 G4
5 수학 177 3.7% 0.069 0.098 G3
6 영재학교 177 3.7% 0.395 0.036 G2
7 연구 160 3.4% 0.078 0.049 G5
8 선발 155 3.3% 0.133 0.007 G2
9 분야 153 3.2% 0.065 0.059 G4
10 고등학교 138 2.9% 0.074 0.014 G1
11 문제 128 2.7% 0.010 0.063 G3
12 운영 128 2.7% 0.206 0.038 G1
13 교육과정 123 2.6% 0.045 0.002 G5
14 지원 112 2.4% 0.002 0.000 G4
15 과정 111 2.3% 0.087 0.005 G1
16 의대 101 2.1% 0.237 0.000 G2
17 개발 100 2.1% 0.027 0.002 G5
18 진학 97 2.1% 0.367 0.015 G2
19 학급 92 1.9% 0.047 0.000 G1
20 능력 87 1.8% 0.002 0.000 G3

<표 2> 영재교육 태동기(`98～`02년)의 뉴스에 등장한 핵심단어들의 분석지표

한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뉴스 기사의 전체 내용을 네트워크 형태로 가

시화함으로써 어떤 단어들이 강한 연결 상태를 보이는지를 통해 뉴스기사의 논조를

파악할 수 있다(신세인, 이준기, 하민수, 2015; 심준섭, 2011).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대학교’의 경우 ‘입시-진학’과 강한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과학고-부산

-영재학교-의대-진학’, ‘국가-기술-인력’, ‘수학-분야-올림피아드’ 그리고 ‘연구-개발’

과 같은 단어가 서로 강한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영재교육 태동기에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과학영재교육 핵심 의제를 알아보기 위해

연결 가중치가 높은 핵심 단어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도식화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5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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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하위집단에 속한 단어들은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관계를 토대로 응집된 것인 만큼 동일 뉴스 기사에서 함께 자주 사용된 단어라 할

수 있으며, 각 하위집단에 포함된 단어의 수가 많다는 것은 뉴스 기사에서 해당 단어

가 포함된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포함된 하위집단은 <표 2>의 ‘하위그룹’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장 큰 크기의 하위 집단인 G1은 ‘대학교’, ‘고등학교’, ‘운영’, ‘과정’, ‘학급’과

같이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를 비롯하여 ‘우수’, ‘성적’, ‘영재교육원’, ‘입학’ 등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해당 단어들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이

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급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영재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크기가 큰 하위집단

인 G2는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 ‘의대’, ‘진학’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

기서는 국가 재원이 투입되어 교육을 시키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 제기에서 주로 등장한 단어들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

으로 하위집단 G2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는 “과학영재들의 의대 진학”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2〕영재교육 태동기(`98～`02년)의 뉴스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하위 집단 G3은 ‘수학’, ‘문제’, ‘능력’, ‘올림피아드’, ‘판별’, ‘검사’, ‘지능’ 등의 단어

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국제올림피아드”와 여러 영재교육기관의 “영재성 판별 방법”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 G4는 ‘국가’,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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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양성’, ‘인력’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과학영재교육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

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위 집단 G5는

‘연구’, ‘교육과정’, ‘개발’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주로 영재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질의 연구 환경의 조성과 그에 맞는 영재 교육과정을 개발” 필요성을 의제

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재교육 도입기(`03～`07년)의 과학영재교육 의제 설정

영재교육 도입기(`03～`07년)는 2001년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16

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분야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3월 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

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하고 그동안 마련된 법․제도를 바

탕으로 우수 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정책역량을 결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 극대화’라는 비전하에 영재성 조기

발굴․계발과 영재육성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교육

인적자원부 외, 2002). <표 3>은 영재교육 도입기(`03～`07년)에 보도된 과학영재교

육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간단히 제시한 것이다.

영재교육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 자주 출현한 단

어는 대학교(275회), 특목고(236회), 신동(203회), 사교육(194회), 국가(186회), 과학고

(166회), 수학(148회), 고등학교(131회), 입시(122회), 연구(121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뉴스기사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의 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대학교(0.534), 진학(0.384), 과학고(0.300), 특목고(0.288), 입학(0.261), 입시(0.213), 졸

업(0.198), 영재교육원(0.173), 사교육(0.163) 등이 높은 위세 중심성을 보였으며, 매개

중심성도 대학교(0.209), 수학(0.096), 신동(0.075), 과학고(0.069), 특목고(0.066), 고등학

교(0.039), 영재교육원(0.037), 사교육(0.036)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동’이나 ‘사

교육’의 경우 `98～`02년은 자주 출현하지 않은 단어 중 하나였지만 이 시기는 빈도

뿐 아니라 중심성이 높은 핵심단어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단어들과 자주 함께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대학

교’의 경우 ‘고등학교-입학-진학’, 이외에도 ‘사교육-특목고’, ‘신동-지원-입학-대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국가-기술-영재학교’ 등이 강한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 때

문에 영재교육 도입기(`03～`07년) 동안 언론에서 자주 출현한 핵심 단어만을 대상으

로 네트워크 형태로 도식화한 [그림 3]을 보면 크게 7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장 큰 크기를 가진 하위집단인 G1에 포함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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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살펴보면 ‘대학교’, ‘특목고’, ‘과학고’, ‘입시’, ‘진학’, ‘입학’과 같이 출현빈도가 높

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교수’ ‘졸업’, ‘의대’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의 구성으로 볼 때 주로 영재교육이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대학교 입시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당시 문제

가 되었던 과학영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일부 과학고를 졸업한 과학영재

들이 학교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의대로 진학하는 문제 함께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위 단어 빈도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하위그룹

1 대학교 275 0.534 0.209 G1

2 특목고 236 0.288 0.066 G1

3 신동 203 0.159 0.075 G3

4 사교육 194 0.163 0.036 G5

5 국가 186 0.022 0.008 G4

6 과학고 166 0.300 0.069 G1

7 수학 148 0.115 0.096 G2

8 고등학교 131 0.145 0.039 G6

9 입시 122 0.213 0.008 G1

10 연구 121 0.084 0.011 G3

11 진학 109 0.384 0.022 G1

12 학년 109 0.048 0.005 G2

13 영재학교 107 0.101 0.036 G4

14 영재교육원 106 0.173 0.037 G5

15 입학 106 0.261 0.019 G1

16 초등학교 105 0.073 0.005 G2

17 교육과정 98 0.025 0.004 G3

18 기술 98 0.003 0.003 G4

19 올림피아드 92 0.019 0.016 G2

20 지원 92 0.025 0.000 G3

<표 3> 영재교육 도입기(`03～`07년)의 뉴스에 등장한 핵심단어들의 분석지표

두 번째로 큰 하위집단을 형성한 G2는 ‘수학’, ‘학년’, ‘초등학교’, ‘올림피아드’와 같

은 단어 이외에 ‘국제’, ‘물리’ 등과 같은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주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었으며, G3를 구성하는 단어는 ‘신동’, ‘연구’,

‘교육과정’, ‘지원’, ‘아이’, ‘학부모’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과학 신동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언급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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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만 9세의 나이로 최연소 대학생이 되는 일이 이슈화되면서 영재 중의 영재라

불리는 신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

한 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위집단 G4는 ‘국가’, ‘영재학교’, ‘기술’, ‘분야’ 등의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서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과학영재교육의 필요

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었다. 또한 하위 집단 G5는 ‘사교육’, ‘영재교육원’, ‘기관’,

‘교육청’,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과학영재교육이 확대되

면서 “영재교육을 통한 사교육 조장 우려” 이슈를 주로 보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G5

는 비록 하위집단의 크기가 작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교육’과 같은 단어가 전체 네

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심성에 대한 결과로 볼 때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슈 중의 하

나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크기가 작은 하위 집단인 G6은 ‘고등학

교’, ‘과정’, ‘평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

점”을 언급하면서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뉴스 기사가 많았으며, 하위집단

G7은 ‘수준’, ‘수업’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의 필요

성”을 강조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3〕영재교육 도입기(`03～`07년)의 뉴스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3. 영재교육 발전기(`08～`12년)의 과학영재교육 의제 설정

영재교육 발전기(`08～`12년)는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

가 차원의 영재교육 중장기 비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영재

교육 정책성과 평가를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 분

야별 잠재능력이 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전체 초․중․고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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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7만여 명)에게 영재교육기관 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4>는 영재교육 발전기(`08～`12년)에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들의 분석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대학교(458회), 국가(438회), 수학(300회), 사교육

(261회), 기술(245회), 연구(235회), 교사(222회), 과학고(214회), 교수(206회), 이공계

(205회)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편, 이 시기의 뉴스기사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 중 대학교(0.476), 국가(0.337), 이공계(0.267), 입학(0.213), 진

학(0.200), 입시(0.195) 등의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출현빈도가 높은 대

학교(0.167), 국가(0.074), 수학(0.056), 사교육(0.032)과 같은 단어 이외에도 이공계

(0.040), 선발(0.037)과 같은 단어의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

기는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과학영재들 조차 과학기술 인력으로의 진로선택을

꺼려하는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

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대학교 입시, 진학과 관련

된 단어가 핵심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그림 4]는 영재교육 발전기(`08～`12년)의 시기에 언론의 뉴스 기사에서 자

주 출현한 단어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태의 도식화 자료를 간단히 제시한 것으로 7개

순위 단어 빈도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하위그룹

1 대학교 458 0.476 0.167 G1
2 국가 438 0.337 0.074 G1
3 수학 300 0.186 0.056 G2
4 사교육 261 0.087 0.032 G2
5 기술 245 0.189 0.020 G1
6 연구 235 0.173 0.031 G4
7 교사 222 0.021 0.003 G2
8 과학고 214 0.122 0.013 G2
9 교수 206 0.124 0.011 G4
10 이공계 205 0.267 0.04 G1
11 분야 205 0.137 0.012 G1
12 고등학교 194 0.109 0.015 G6
13 선발 187 0.103 0.037 G3
14 학년 183 0.029 0.007 G2
15 입학 179 0.213 0.026 G3
16 인재 177 0.169 0.016 G1
17 지원 177 0.184 0.029 G1
18 사회 163 0.078 0.000 G1
19 창의 162 0.057 0.008 G7
20 문제 157 0.017 0.000 G2

<표 4> 영재교육 발전기(`08～`12년)의 뉴스에 등장한 핵심단어들의 분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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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고 작은 하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하위 집단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장 큰 하위 집단에 해당하는 G1에 포함하는 단어들

은 ‘대학교’, ‘국가’, ‘기술’, ‘분야’, ‘이공계’, ‘인재’, ‘지원’, ‘사회’ 등과 같이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와 함께 출현빈도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진학’,

‘의대’, ‘서울과학고’ 등의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G1에 포함된 단어들

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슈를 강조하면서도 “과학영재들의 의대 진학” 관련 이슈를 지적한 기사도 함께 다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영재교육 발전기(`08～`12년)의 뉴스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두 번째로 큰 하위집단을 형성한 G2에 포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수학’, ‘사교육’,

‘교사’, ‘과학고’, ‘학년’, ‘문제’, ‘특목고’, ‘올림피아드’, ‘입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단어들은 주로 올림피아드나 특목고 입시와 관련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관련된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집단 G3의 경우 ‘선발’, ‘입학’, ‘전형’, ‘확대’, ‘시험’, ‘제도’, ‘방식’, ‘대상자’, ‘도입’, ‘사

정’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영재 선발 방식” 이슈

와 관련된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제가 비교적 큰 하위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에 과학영재 선발 방식이 기존의 지필시험 위주의 평가에

서 교사․관찰 추천제의 전면 적용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특성과 장점 및

단점을 중심으로 과학영재들의 선발 방식에 대해 다룬 뉴스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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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위집단 G4와 G5는 비교적 집단의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에 포

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연구’, ‘교수’, ‘서울대’, ‘기업’, ‘기관’이나 ‘과정’, ‘교과’, ‘박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주로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양

질의 “연구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된 이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

G7에 포함된 단어들은 ‘창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의 필요성”과 관련된 이슈로 분석되었다.

4. 영재교육 도약기(`13～`17년)의 과학영재교육 의제 설정

영재교육 도약기(`13～`17년)는 창조경제 시대의 혁신 핵심 전략으로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부문별 실현계획을 마련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영재교육의 구현을

위해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

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교원 확보․자원 강화 및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여 영재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실행한 시기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3).

순위 단어 빈도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하위그룹
1 수학 810 0.501 0.167 G1
2 국가 733 0.332 0.121 G2
3 사교육 625 0.335 0.069 G1
4 대학교 538 0.211 0.090 G1
5 연구 386 0.103 0.073 G3
6 영재학교 370 0.193 0.049 G1
7 기술 331 0.106 0.015 G2
8 교수 292 0.091 0.003 G1
9 문제 283 0.098 0.024 G1
10 분야 281 0.125 0.004 G2
11 과학고 269 0.127 0.007 G1
12 아이 269 0.068 0.009 G1
13 신동 268 0.05 0.015 G3
14 학부모 266 0.096 0.002 G1
15 학년 262 0.136 0.007 G1
16 입시 251 0.124 0.013 G1
17 고등학교 250 0.114 0.006 G1
18 진학 249 0.136 0.003 G1
19 올림피아드 244 0.276 0.013 G1
20 사회 242 0.014 0.003 G2

<표 5> 영재교육 도약기(`13～`17년)의 뉴스에 등장한 핵심단어들의 분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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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도약기(`13～`17년)에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 자주 출현한 단어들을 살펴

보면 수학(810회), 국가(733회), 사교육(625회), 대학교(538회), 연구(386회), 영재학교

(370회), 기술(331회), 교수(292회), 문제(283회), 분야(28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분석지표 중 위세 중심성은 수학(0.501), 사교육

(0.335), 국가(0.332), 올림피아드(0.276), 대학교(0.211), 영재학교(0.193), 국제(0.183),

선행학습(0.142)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의 경우 출현빈도가 높은 수학

(0.167), 국가(0.121), 대학교(0.090), 연구(0.073), 사교육(0.069), 영재학교(0.049) 이외에

출현빈도가 낮은 인재(0.035), 창의(0.026), 수업(0.017)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

른 시기에 비해 ‘올림피아드’의 경우 출현 빈도 뿐 아니라 언어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에서 개

최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의 강화 필요성과 함께 세계적인 수학

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한국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

울러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어젠다로 떠

오르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기

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5]는 이 시기에 언론의 뉴스 기사에서 자주 출현한 단어들에 대한 네

트워크 형태의 도식화 자료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결과 5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가장 큰 하위 집단을 형성한 G1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은 ‘수학’,

‘사교육’, ‘대학교’, ‘영재학교’, ‘교수’, ‘문제’, ‘과학고’, ‘아이’, ‘학부모’, ‘학년’, ‘입시’, ‘고

등학교’, ‘진학’, ‘올림피아드’, ‘선행학습’, ‘의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과거 뉴스 기사에서 자주 출현한 단어들로서, 주로 과학영재교육이 유수 대학의 진학

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영재교육

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명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과학영재교육이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많

이 다뤄지고 있었고, 여전히 “과학영재들의 의대 진학” 문제를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큰 하위집단을 형성한 G2에 포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국가’, ‘기술’,

‘분야’, ‘사회’,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노벨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해당 단어들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주로 등장

한 것들로 특히,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가 되면서 기존 뉴스 기사에서는

자주 출현하지 않은 ‘정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단어가 비교적 주요 단어로 등장

한 것이 눈길을 끈다.

세 번째로 큰 하위집단을 형성한 G3은 ‘연구’, ‘신동’, ‘활동’, ‘사람’, ‘다양’, ‘논문’,

‘발표’, ‘계획’, ‘박사’ 등의 단어와 함께 ‘인재’, ‘정부’, ‘창의’, ‘양성’, ‘정책’, ‘육성’, ‘인

력’ 등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단어들은 기존 뉴스 기사에 비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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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박사’, ‘논문’ 등과 같은 단어에 대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송○○군

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사건에 대해 언론이 크게 주목하였기 때문으로 여기서

는 주로 “신동 관련 이슈”가 핵심 의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네 번째로 큰 하위집단을 형성한 G4에 포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인재’, ‘정

부’, ‘창의’, ‘이공계’, ‘경제’, ‘필요’, ‘양성’, ‘정책’, ‘육성’ 등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핵

심 의제는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집

단 G5에 포함된 단어들은 ‘수업’, ‘진행’, ‘시간’ 등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영재교육

수업 상황에서 어떤 일들일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영재교육 도약기(`13～`17년)의 뉴스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5. 언론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의제설정 변화 비교

<표 6>은 앞서 분석한 과학영재교육 실행 주기에 따라 언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

는 의제 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간단한 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때 영재교육 종합계획 실행주기 별로 다룬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의제 1’은 하위

집단에 포함된 단어의 수가 많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핵심 의제라 할 수 있으며,

‘의제 5’로 갈수록 집단의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의제라 할 수 있다.

언론에서 주목한 과학영재교육 의제 설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실행 주기에

관계없이 항상 높은 주목도를 보인 의제와 함께 시기에 따라 언론에서 특별히 주목

하고 있는 의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과학영재교육 실행 주기에 관계없이 언론

에서 주목하고 있는 의제로는 “영재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과 “과학영재들의

의대 진학”, 과학영재교육의 확대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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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나 “국제올림피아드 관련 이슈”도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학영재교육 시기에 따라 높은 주목을 받은 의제를 살펴보면 `98～`02년의

경우는 ‘영재성 판별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법․제

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붐 조성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과학영

재를 어떻게 판별하고 선발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0

3～`07년과 `13～`17년의 경우는 송○○군 관련 뉴스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서 “신동

관련 이슈”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03～`07년은 국가 차원에서 신동의 체

계적인 발굴과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기사가 많았다면, `13～`17년은 신동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가 많았다

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지난 20년(`98～`17년) 동

안의 뉴스 기사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과학

영재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뉴스 기사의 출현 단어들은 언론에서

주목한 특정 이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출현빈도가 높은 핵심단어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현빈

구분 98～02년 03～07년 08～12년 13～17년

의제
1

∙영재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영재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과학영재들의의대
진학

∙과학기술분야인재
양성
∙과학영재들의의대
진학

∙상급학교 진학
∙사교육 조장 우려
∙과학영재들의의대
진학

의제
2

∙과학영재들의의대
진학

∙국제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특목고
관련사교육조장

∙과학기술분야 인
재 양성

의제
3

∙국제올림피아드
∙영재성판별방법

∙신동의발굴․육성
필요

∙과학영재 선발
방식

∙신동 관련 이슈

의제
4

∙과학기술분야인재
양성

∙과학기술분야인재
양성

∙연구 환경 조성
필요

∙정부 차원의 인
재 양성 필요

의제
5

∙연구환경 조성
∙영재교육과정제공
필요

∙사교육조장우려 ∙과학고 조기졸업 ∙영재교육 수업

<표 6> 최근 20년간 언론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의제 설정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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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국가’, ‘수학’, ‘대학교’, ‘기술’, ‘고등학교’, ‘과학고’, ‘영

재학교’, ‘진학’, ‘사교육’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단어들은 주로 과학영재교육 관련

이슈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에서 자주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그동안 언론에서 바라본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과학영재

교육 관련 의제는 “영재교육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문제와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

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

발되는 것이 특목고나 명문대로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설 영

재학원의 ‘영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학부모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사교육이 과도

하게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기사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로 “영재교육, 명문대 입학 위한 빠른 코스로 전락”(윤여진, 2006. 4. 27)과

같은 기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과학영재교육 관련 의제는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의대 진학률을 보인다는 문제를 지적한 “과학영재들의 의대 진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살펴보면 “과학고도 의과계열 열풍 확

산”(연합뉴스, 2002), “한국과학영재들, 의사․공무원 되고 싶다”(김요셉, 2006. 4. 28),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절반 의대 진학”(안영인, 2008. 10. 06), “과학영재마저

의대로”(문일호, 원호섭, 2014. 10. 01) 등으로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와 관련된

이슈 또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뉴스 기사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

학․과학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기사도 비교적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 20년 동안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언론 보도

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

로 언급하면서 주요 의제를 설정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박경진 외, 2017)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선행 연구는 뉴

스 기사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분석한 것인 만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보도할 경우 전체적인 기사 내용의 맥락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기사인지를 판단한 것인 만큼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도에 따

라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였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에 대한 기사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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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뉴스 기사의 뉴앙스가 아닌 실제 보도에 사용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만큼

뉴스 기사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과학영재

교육 관련 언론보도 경향은 과학영재교육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영재교육의 확대로 인한 사교육 심화 우려, 설립 취지 맞지 않

는 과학영재들의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로선택에 대한 기피현상과 같은 부정적 측면

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학영재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단계 의제설정(second-level agenda setting)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가 제공

하는 정보의 종류, 정보에 대한 의견, 이를 설명하는 단어 선택 등이 수용자의 이슈

판단과 추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Weaver, 1991) 대중들이 부정적 측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수록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언론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과학영재교육 관련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가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즉,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2000년대 초반 언론이

바라본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시선은 이미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 과학영재들의

이공계 기피로 인한 의대 진학 등을 문제 제기하는 기사가 많아 과학영재교육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

다는 단지 과학영재교육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실행된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초창기인

2002년 당시 0.1%에 불과하던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2007년 0.5% (1차 계획), 2012

년 1.0% (2차 계획), 2017년 2.0% (3차 계획)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

고 있을 뿐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미흡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과학영재교육이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언론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의제설정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학령인구 감소, 영재교육 관련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등 더 이상의 과

학영재교육 양적 확대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질적 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과학영재교육=사교육

심화”이라는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발표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

선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이 이 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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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영재교육 전문가 집단을 중심

으로 영재교육이 선행교육이거나 선행교육을 부추긴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특수아동과 같이 과학영재들도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주장(최호성,

2016)도 공존하는 만큼 대중들이 과학영재교육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과학영재교육 관련 이슈가 언론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

공하고, 정보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특정한 이슈를 구축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함

으로써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의제설정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과학영재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양적 확대보다는 과학영재들의 진로탐색, 사교육 심화 우려 해

소를 위한 과학영재 선발 제도의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뉴스 기사와 같은 다량

의 비정형 데이터를 축소하여 핵심단어 간의 관계, 관련성 파악 등 단어 간의 구조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방법에 비해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 연구에서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언론의 의

제설정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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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Changes in Core Agenda-Setting for

Science Gifted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Media Coverage

Park, Kyeong-Jin(KAIST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news articles over the past 20 years to find

out how the media’s core agenda-setting for science gifted education has changed. For

this purpose, I collected a total of 628 news articles related science gifted education

from 1998 to 2017, and then using the method of text network analysis, I examined the

differences in agenda setting in the medi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lthough the we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five item have

appeared to be on the agenda of science gifted education, which is generally the media’s

most important topic. 1) Advanced schooling through gifted education, 2) The

phenomenon of the scientific gifted entering medical school, 3) Concerns over the

deepening of private educ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science gifted education, 4) The

necessity of foster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 5)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science olympiad. In particular, since the master plan for gifted education

focused main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gifted education, the content of the

news articles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 of the gifted education contents was found

to take a large part. Unlike previous research results, it was found that news articles

related to science gifted education were set up on issues relatively negative aspects

rather than positive ones.

« Key words: science gifted education, news articles, agenda-setting,

text network analysis


